
서 론

익사(�死, drowning)란 200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정의에 따르면, 액체의 침수에

의해서 호흡기 장애를 경험하는 과정이다.1) 액체의 침수는 대

부분 물에 빠져서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호흡곤란은 후두부(後

頭部)경련, 혹은 인두나 후두까지 익수되었을 때 생긴다. 후두

부 경련과 호흡성 격정경련이 나타나면 산소공급이 안 되며,

이로 인해 체내 산소는 고갈되며,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는

다. 이때 많은 액체 즉, 많은 물을 삼키며, 호흡기계는 매우 활

발하게 움직이지만, 산소공급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동맥의

산소분압이 떨어지며, 후두부 경련 또한 소멸하면서 많은 양이

익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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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nosis of death by drowning is one of the hardest challenges in forensic
pathology. Circumstantial factors and physical evidence such as autopsy findings are
both important in drowning. However, drowning findings are not specific and no labo-
ratory tests can specifically detect drowning. It has been suggested that fluid in the
paranasal sinuses, especially the sphenoid sinuses, is a sign of drowning, in conjunc-
tion with other autopsy finding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detec-
tion of fluid in the sphenoid sinuses in cases of death by drowning. From 2003 to
2012, 54 autopsied cases of drowning were selected and reviewed in th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The
most common autopsy findings were foaming at the mouth and nostrils (13%), frothy
fluid in the airways (28%), pulmonary edema with overexpansion of lungs (87%),
drowning liquid in the stomach and duodenum (52%) and hemorrhages in the petro-
mastoid part of the temporal bone (93%). Fluid in the sphenoid sinuses was detected
in 45/54 cases (83%). The plankton test was positive in 33/54 cases (87%), however,
in 26 of these cases, plankton was found only in the lung tissue. In conclusion, detec-
tion of fluid in the sphenoid sinuses could be a diagnostic sign for death by drowning.
The sphenoid sinuses are easily accessible on autopsy, so it is highly recommended
to look for fluid in the sphenoid sinuses when performing an autopsy on bodies recov-
ered from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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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시체의 부검이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수중시체 중 익사의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검의들

이 익사를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익사는 넓은 의미에서는 질

식사의 분류에 포함되나, 익사체에서의 질식은 단순한 출혈의

죽음이 아니라 복잡 미묘하며, 수중시체가 왜 물에 들어갔는

지, 왜 물에서 나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4) 그리고 익사체에서 나타나는 부검

소견들이 익사체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특징이 아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사망원인 및 종류는 부검의들의 의견으로만 규

정되어서는 안 되며, 경찰에서 조사한 피해자의 신원과 사망

상황 및 부검의들의 부검결과와 실험실 결과에 대한 데이터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5) 이처럼 익사 및 사

망원인과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은 복잡하며 어려운 과정이다.

익사를 진단함에서 중요한 부검소견으로는 코와 입의 잘고

흰 거품(foam from the mouth and nostrils), 기도나 기관지의

점액성 거품 및 모래(frothy fluid in airways), 긴장성 사후강

직(cadaveric spasm), 익사폐(ballooning), 위나 십이지장의

익수(drowning liquid in the stomach and bowel), 측두골 암

석부위 속 출혈(hemorrhages in petromastoid of temporal

bone), 나비굴(sphenoid sinus) 내 액체 등을 관찰할 수 있다.6)

반면, 실험실에서 하는 검사로는 강산 및 강알칼리에 녹지 않

는 규조류를 검출하는 플랑크톤 검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다. 익사체의 부검소견 및 실험실에서의 결과는 진단에 있어

매우 유용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소견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플랑크톤 검사법 또한 효용성 및 신빙성에 대한 의

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6) 이는 부검소견과 실험실의 검사결

과로도 익사의 진단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상적인

익사 진단을 위해서는 익사체의 특이적인 소견 또는 실험실의

검사방법들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7)

익사 진단이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익사체에서 나타나는 소

견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확인해서는 안 되며, 익사의 진단

에 도움이 되는 각각의 소견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사를 진단함에서 나비굴 내 액체의

유무는 다른 소견들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국내 연구 또한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익사의 중요한 소견들과 플랑크톤 검사 결과

와 함께 나비굴 내 액체가 익사체에서 어느 정도 관찰빈도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익사의 진단에서 나비굴 내 액체 확인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재료및방법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부검한 총 2,553건

의 부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기간에 익사로 진단된 83건(약

3.2%)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83건 중 검사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심한 부패로 인해 그 의미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

29건을 제외하고 54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체검안서

(부검 직후 발행되는 예비결과와 같음), 부검감정서, 부검기록

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플랑크톤 감정결과지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익사체 부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들 6가

지 항목과 함께 플랑크톤 검출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부검

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들은 구강 및 비강 내 포말, 기도

및 기관지 내 포말, 폐의 과팽창 및 부종, 위 및 십이지장 내 익

수, 측두골 암석부위(추체유돌부) 속 출혈, 그리고 나비굴 내

액체를 각각 조사하였다. 

6가지 항목 중 구강 및 비강 내 포말, 기도 및 기관지 내 포

말, 폐의 과팽창 및 부종, 위 및 십이지장 내 익수를 확인하였을

때 어느 한 곳에서만이라도 관찰이 되었다면, 양성으로 판단하

였다. 또한, 익사폐와 Paltauf 반점이 함께 출현하였으면 폐의

과팽창 및 부종에 포함했다. 

결 과

1. 익사체의 일반적 특성

익사체의 성별로는 남성이 38건(70%), 여성이 16건(30%)

이었으며, 4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60대, 50대 순

으로 발생하였다. 10�30대 발생 건수(17건) 보다 40�70대

발생 건수(37건)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Table 1).

사망의 종류별로는 사고사가 23건(43%)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다음으로 자살이 21건 (39%), 나머지 10건(18%)은 판

단보류였다. 사고사는 남성이 21건(91%)으로 압도적으로 많

았다. 판단보류 10건(18%)은 익사이긴 하나 사고사인지 자살

인지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이었다. 

익사가 일어난 장소로는 저수지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강, 하천 순이었다. 그 밖에도 목욕탕, 집수장에서 3건씩,

물웅덩이에서 2건, 욕조, 바다, 수영장, 계곡, 댐에서 각 1건씩

발생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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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Victims of Drowning

Sex
Age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Unknown Total

Male 0 3 6 10 6 8 2 3 38
Female 2 3 3 4 2 1 1 0 16



2. 익사체 부검소견 특징

구강 및 비강 내 포말은 7건(13%)이 관찰되었으며, 기도 및

기관지 내 포말 15건(28%)이 관찰되었고, 폐의 과팽창 및 부

종은 47건(87%), 위 및 십이지장 내 익수는 28건(52%)이 관

찰되었다. 측두골 암석부위(추체유돌부) 속 출혈은 50건

(93%)이 관찰되었으며,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인 나비굴 내

액체는 45건(83%)이 관찰되었다(Fig. 2).

플랑크톤 검사에서는 폐, 신장, 심장, 비장, 간 조직에서 검사

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에 한 장기에서만이라도 검출된 경우는

총 33건(87%)이며, 폐에서만 나온 경우가 26건(68%)으로 가

장 많았다. 음성이 5건(13%)이었으며, 미통보 받은 경우가 7

건이었다. 미통보의 경우는 플랑크톤의 검사 결과가 익사 진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플랑크톤 검사 통보 이전

에 진단한 경우이고, 진단한 이후 결과지가 송부되지 않은 경

우였다. 플랑크톤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9건이 있었다

(Fig. 3). 

고 찰

수중시체를 발견하였을 때 익사로 진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아직 특이적인 부검소견이나 실험실 검사법이 존재하지 않아

익사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다. 익사의 진단을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해서는 익사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검소견을 반

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중 익사체의 여러 부검소견 중 하

나인 나비굴 내 액체는 문헌에서는 약간의 서술만 기록되어 있

으며, 나비굴 내 액체의 양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양을 출현

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

다. 국내에서의 연구 또한 미흡한 편이며, 익사체에서 나타나

는 다른 부검소견들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러나 국내의 상황과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나비굴 내 액체에 대

한 검사의 효용성 및 가치를 인정하며 많은 연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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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bar graph shows the
frequency of the autopsy findings in
drowning.

Fig. 1. The bar graph shows the
distribution of victims of drowning by
location.



다.8-13)

본 연구는 익사의 진단에 있어 나비굴 내 액체 확인의 중요

성 및 실제 관찰 빈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총 54건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강 및 비강 내 포말은 7건(13%), 기도

및 기관지 내 포말 15건(28%), 폐의 과팽창 및 부종은 47건

(87%), 위 및 십이지장 내 익수는 28건(52%), 측두골 암석부

위(추체유돌부) 속 출혈은 50건(93%)이 관찰되었다. 플랑크

톤 검사에서는 총 33건(87%)에서 검출되었으며, 폐를 비롯한

신장, 심장, 비장 및 간 중에서 어느 한 장기에서라도 검출되었

으면 양성으로 판단하였다. 이 중에서 폐에서만 나타난 경우가

26건(68%)이었다. 그리고 나비굴 내 액체는 45건(83%)이 관

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플랑크톤 검출(87%)과 폐의 과팽창 및

부종(87%) 그리고 측두골 암석부위(추체유돌부) 속 출혈

(93%)이 80% 이상 나타나 익사의 진단을 쉽게 해주었으며,

이 결과들과 함께 나비굴 내 액체도 45건(83%)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온 측두골 암석부위(추체유돌

부) 속 출혈은 관찰이 쉽고, 관찰 빈도가 높아 과거에는 익사의

진단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시체에서도

80% 이상 관찰되기 때문이다.14, 15) 

플랑크톤 검출은 폐 조직에서 가장 많은 26건(68%)이 검출

되었으며, 다음으로 많이 검출된 장기는 신장으로 4건이 검출

되었으며, 간 3건, 비장 및 심장에서 각 2건씩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플랑크톤 검사의 결과는 익사체에서 폐를 제외한

심장, 간장, 등의 장기조직에서 규조류의 검출이 많지 않음과

해수 및 담수 익사체에서 검출되는 플랑크톤의 양상에 큰 차이

가 있다는 연구결과([함석훈], 미출판자료, [2005])16)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중시체의 사망원인 및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부검의들의

의견으로만 정해져서는 안 되며, 경찰에서 조사한 피해자의 신

원과 사망 상황 및 부검의들의 부검결과와 실험실 결과에 대한

데이터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익사의 진

단이 쉽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나비굴

내 액체 확인 빈도가 45건(83%)이란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Breitmeier 등13)의 연구에서는 총 5,767

건의 부검 중 156건의 익사체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90건

(57.6%)에서 나비굴 내 액체를 확인하였으며, 대조군 221건

에서는 36건(16%)에서만 확인되어 익사의 진단에 도움이 된

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는 익사체 387건 중에서

290건(75%)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대조군 50건에서는 1건

(2%)에서 관찰되어 익사의 진단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하였다.8, 11) 60건의 익사체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157

건에서 나비굴 내 액체의 양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익사체 55

건(92%)에서 나비굴 내 액체가 확인되었으며, 익사체에서 나

타난 나비굴 내 액체의 양은 평균 1�4 ㎖ 사이로 나타났다. 대

조군에서는 82건(52%)에서 확인되었으나, 대조군에서의 평

균량은 익사체에서 나타난 양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여 익사를 진단함에 용이하였다.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익사

체에서 나비굴 내에서 확인된 액체의 양이 0.3�3.5 ㎖까지 확

인하였다.12) 그리고 수중의 시체를 대기 중으로 꺼내면 부패는

동일한 상황에서의 부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며, 이는 부검

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로 부패하지 않은

익사체와 부패한 익사체 그리고 대조군으로 부패한 비익사체

에 대하여 나비굴 내 액체의 양을 조사하였는데, 부패하지 않

은 익사체에서는 1.36 ± 1.48 ㎖ 로 나타났으며, 부패한 익사

체에서는 1.26 ± 1.40 ㎖, 그리고 부패한 비익사체에서는

0.57 ± 0.97 ㎖이 나타났다. 이는 익사체에서는 부패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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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bar graph shows the
frequency of the results of plankton test
in death by drowning. Each name of the
organs means that plankton was
detected. 



여부에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패한 비익사체

인 대조군에서는 최대 약 2배가량 더 적게 나타나 익사체의 결

과와 차이를 보여 익사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0) 이러

한 외국에서의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익사체에서 나비굴 내

액체는 57.6�92%까지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익사가 아닌 다

른 원인으로 사망한 시체를 조사한 대조군에서는 2�52%까지

확인이 되었다. 나비굴 내 액체의 양을 연구한 결과로는 약 0.3

�4.0 ㎖까지 확인되었다. 해외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나비굴 내 액체의 확인이 익사 때 흔히 나타나는 여러 부검

소견과 견주어 보아도 충분한 진단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구 및 대구 인근 경북지역을 대상

으로 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담수에서 발생한 익사

체라는 점과 분석대상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익사체

에 한해 전향적으로 나비굴 내 액체를 확인하여 부검 기록에

남겼고, 내인성 급사의 부검 예에서 간헐적으로 나비굴 내 액

체를 확인하였으나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굳이 대

조군, 즉 비익사체에서의 관찰 빈도가 중요치 않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에 비익사체에서의 나비굴 내 액체의 빈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라 할 수는 있다. 비익사체의 양성률

은 외국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대조군을 머

리 외상이 있는 군, 심장 질환에 의한 급사, 추락 등 다양한 대

상을 정하여 연구해 볼 필요는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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